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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테라스 혹은 그라스의 테라스 

(La Terrasse ou Une Terrasse a Grasse c. 1912)

피에르 보나르 (Pierre Bonnard 1867 - 1947)

(캔버스에 유채 125.3 cm x 134.4 cm 개인 소장품)

마치 수십 년 전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딱 일 년 전 1

월에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날씨가 계속 되던 어느 날, 

새집으로 이사한 친구의 집들이 초청을 받았다. 그때

만 해도 모임이나 남의 집 방문을 자유롭게 하던 시

절이라 새집 구경을 간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다. 

친구 집은 현대적인 이층 주택이었다. 넓고 시원하고 

사방에 창문이 나 있어 말 그대로‘열린’집이었다. 건

축가가 특히 창문의 배치에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

였는데 아주 작은 창문 하나라도 그 장소에 열려 있는 

이유와 목적이 다 있었다. 어느 방향이라도 창으로 밖

을 보면 그대로 액자 안에 들어 있는 풍경화 같았다. 

친구의 안내를 받으며 집 안팎을 구경하던 일행은 이

층 테라스로 나가는 순간 다 함께 동시에 탄성을 질렀

다. 초록이 우거진 정원 너머로 멀리 보라색 산과 푸른 

하늘이 보이고, 넓은 테라스에 가꾸는 크고 작은 화분

에는 갖가지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. 그 가운데 친

구가 애지중지 기르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늘어지게 

낮잠을 자거나 어슬렁거리고 있어서 마치 테라스에 작

은 낙원이 펼쳐진 것 같았다. 

집들이를 갔다 온 후에 친구에게 피에르 보나르의 이 

테라스 그림을 보내 주었다. 나비파 화가들의 일원이

었고 평생 색채의 하모니를 중시했던 프랑스 화가 보

나르의 그림이 그 열린 집에 더할 나위없이 어울린다 

생각했기 때문이다. 이층 테라스의 분위기도 이 그림

과 너무나 흡사했다. 

친구는 그림이 마음에 쏙 든다고 했다. 그림 속에 모

자를 쓰고 앉아 있는 여자가 자신이라면 색채의 향연

이 벌어지는 가운데 사랑하는 동물들과 테라스에 함

께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. 이제는 머나먼 과거의 일처

럼 기억되는 일이지만 그때가 참 좋았다. 보나르의 그

림 같았던 친구의 테라스를 또 언제 한 번 방문해 볼 

수 있을까? 곧 찾아 온다는 겨울비를 기다리며 화사한 

보나르의 그림을 다시 한 번 들여다 본다.   

 《김동백》  

미술 용어
■ 프로타주

나무판이나 잎, 천 따위의 면이 올록볼록한 

것 위에 대고, 연필 등으로 문지르면 피사물

의 무늬가 베껴진다. 그때의 효과를 조형상에 

응용한 수법을 프로타주라고 한다.

원뜻은‘마찰’이라는 의미의 프랑스 어  

frotter에서 나왔다. 작자의 의식이 작용하지 

않은 차원에서 유연히 나타나는 그 예기하지 

않았던 효과를 노린다는 의미에서는, 데칼코

마니나 타시즘, 혹은 오토마티슴과 같은 성질

의 것이다. 우연한 효과를 노리는 것뿐만 아

니고, 몇 가지 피사물을 의식적으로 짜맞추

는 경우도 있고, 혹은 거기에 나타난 무늬에

서 힌트를 얻어 붓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.

독일 태생의 에른스트는 콜라주와 함께 이 

수법을 즐겨 사용했다. 

▲ 막스 에른스트의 프로타주 ‘잎사귀의 버릇’


